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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한, 미국과 나노가공기술 공동개발
쾌적성 높인 기능성 섬유도 개발 … 2004년 매출 100억원 이상 기대

새한(대표 박광업)이 흡한속건성에 자외선 차단성까지 부가된 최첨단 기능성 소재인 <FINECOOL>의 개발 

및 시장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.

<FINECOOL>은 특유의 다기능성으로 사전 시장평가에서 호응이 높아 2004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

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흡한속건성이란, 땀 흡수가 어려운 기존 합성섬유의 단점을 극복해 천연섬유인 면보다 땀을 더 잘 흡수하면

서도 빨리 마르는 특성이 있어 스포츠웨어, 레저웨어 등의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능성 아이템이다.

또 특수 세라믹 입자가 실 내부에 혼입돼 있어 피부에 유

해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 아니라 열선 차단효과로 일반소재 

대비 착용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, 비침방지 기능과 드

라이한 촉감을 얻을 수 있어 특히 여름용 의류소재로 장점

을 갖고 있다.

새한 관계자는 “<FINECOOL>이 고유의 복합 다기능성으

로 스포츠웨어, 레저웨어, 캐주얼웨어, 이너웨어 및 스포츠용

품까지 적용범위가 넓으며, 현재 유력 스포츠기업의 테스트

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국내외 시장을 더욱 

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새한은 10월31일 미국 섬유 생산기업 Burlington과 

공동으로 나노기술을 접목한 섬유 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새한은 1년여 동안의 실험을 거쳐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, 11월부터 신 가공법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해 본

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예정이다.

원단 표면에 기능성 물질을 바르는 기존 직물가공법은 세탁 시 기능성 물질이 쉽게 떨어지고 직물 표면이 

거칠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, 나노가공기술은 기능성 입자를 매우 작게 만들어 원단 표면에 부착시키기 때문에 

기능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또 Polyester 직물에도 천연섬유보다 우수한 흡한속건 기능을 부

여할 뿐 아니라 원단의 촉감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.

새한은 다양한 나노가공기술 중 물과 기름이 원단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능(발수 및 발유 기능)과 땀을 

빨리 흡수해 건조시키는 기능(흡한속건 기능) 등 2가지 항목에 대해 원단별로 나노가공기술을 정립했으며, 나

노기술을 기존 직물에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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